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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정 이슈 ) 2021.9.10. “한국농업신문” 보도(2차)

 ❍ 무기질비료 14.8% 인상 결정…농협‧농가 상생 택해

    - 64종 중 일반 무기질비료 35종 해당

    - 농업인 판매 가격 9% 대 인상

    - 올해 물량 80% 이상 소진‧원예용 제외 아쉬워

농가 경영비 상승 부담으로 난항을 겪고 있던 무기질비료 농협 계통 납품 단가 인상이   

타결됐다.

지난달 농협경제지주는 무기질비료 64종 가운데 일반 무기질비료 35종에 대한 평균 구매

가격을 14.8%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국내 무기질비료업계

가 경영위기에 봉착하게 되면서 내려진 결정으로, 조비, 팜한농, 풍농, 한국협화, 세기 등   

국내 무기질비료 업체들이 올해 초부터 요구한 농협 계통 납품 단가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번 무기질비료 납품 단가 인상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가격 인상이 곧 농가의 경영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농협과 농업인단체, 농가 등에서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봉착한 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농업 전체 발전을 위한 상생을 

위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가격 인상을 위해 농협은 지속적인 농업 현장 의견 수렴, 한국비료협회 및 비료업체 

담당자들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지난 6월 정부, 농민단체, 업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료공급 자문위원회를 통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비료업계에서는 농협중앙회에 비종별로 25~40% 수준의 공급단가 인상 조정을 요청

했으나 최종 인상은 평균 14.8% 수준인 가운데 가격 인상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고려해   

농업인 판매가격은 평균 9.4% 인상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는 평균 인상률 14.8%에서 재고

물량 10만톤을 인상 전 가격으로 적용한 평가액과 농협 수수료 증가분을 제외한 수치다. 

http://www.fert-kf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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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농가 판매가격을 살펴보면 ▲요소 1만600원(9250원 대비 14.6%) ▲21-17-17 복합

비료 1만2400원(1만1000원 대비 12.7%) ▲맞춤형 비료 1만442원(9339원 대비 11.8%) 등

으로 결정됐다.

반면 이번 가격 인상 결정이 생각보다 늦어져 비료업계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적을 것이라

는 의견과 더불어 가을 양파, 마늘 등에 사용될 원예용비료가 가격 인상 품목에 빠져 아쉽다

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월부터 마늘·양파·배추·보리 등 작물 생산에 필요한 비료가 판매되는데, 현재 원료가격으

로는 대부분 원예비료가 한계이익도 나오지 않아 팔면 팔수록 비료업계는 적자가 누적되는 

실정이다.

현재도 비료 판매를 하면 1포당 1500~2000원씩 손실을 보고 있어 일부업체는 농협 계약

수량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

되고 있다.

A 비료업체 관계자는 “농업 현장을 비롯해 농업계 전체 국제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비료업계의 현 상황에 함께 공감해 주고 대안을 마련해 준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가격 인상이 이미 농업 현장에 80% 이상의 비료 물량이 나간 뒤에 이뤄진 

부분은 매우 아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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